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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고] 농업 위기 극복,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

매일일보  |  올해 초 신문지상에는 청년 농업인들의 절

박한 목소리가 잇따라 보도됐다. 빚더미에 신음하며

농업의 꿈을 접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은 적게는 수천

만 원, 많게는 수억 원의 부채를 짊어진 채 악전고투하

고 있다. 이는 비단 청년 농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,

대한민국의 많은 일반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

기도 하다.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농업 전반의 침체로

이어질 수 있다.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, 한국농어촌공

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농어촌 경제의 안

정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

있다.

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, 해남 지역 생산이 많은 고추

의 2024년 영농시설비는 10a당 전년 대비 42.7% 급증

했다. 영농기계화와 시설 현대화가 가속화되면서 농가

들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불가피하다. 그러나 만약 경

영에 실패할 경우, 언론에서 다루는 것처럼 농가들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벼랑 끝에 내몰릴 수밖

에 없다. 이러한 농가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

이다.

이 사업은 자연재해나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지은

행이 매입하고,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. 지원

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4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거나, 최근 연간 자연재

해로 50%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다. 대상 농지는 전, 답, 과수원 등으로 공부상 등재된

농지와 함께 축사, 고정식 온실·비닐하우스, 버섯재배사 부지 등 농업용 시설 부지도 포함된다.

농업인이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더라도 최장 10년간 임대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

며, 임대 기간 중 언제든지 환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환매권이 보장된다. 특히 전체 환매(일시납·

분할납)뿐 아니라 지원금액의 50% 이상 분할 환매도 허용되어 농가에게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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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2015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198건의 농가와 환매계약

을 체결, 실제로 농업인들이 땅을 되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. 이 사례는 경영

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농업 경영난 극복과 재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

다.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난에 처한 농업인이 현장을 지키고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

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. 이러한 노력이 미래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

를 기대해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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